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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든 생물은 번식을 통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긴 생애를 가진 동물은 번식 시기까지 에너지를 주로 성장에 

투자하며, 성장과 유지, 번식에 에너지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애사적 전략이 나타난다. 인간은 성체로 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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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phenomenon of adolescent subfecundity in humans and some great apes 
from the perspectives of biological anthrop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Owing to their altricial nature, humans 
require considerable energy and time to reach full maturity, and they exhibit a unique developmental pattern in 
which the onset of menarche and the optimal timing for reproduction (i.e.,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misaligned. 
Consequently, a period emerges during which reproductive capability is only partially realized despite incomplete 
physical readines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developmental physi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subfecundit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immaturity of the hypothalamic-pituitary-ovarian (HPO) axis, incomplete hormonal 
feedback regulation, and metabolic disturbances related to nutritional status and energy balance. We further discuss 
the prevalence of this phenomenon by drawing on evidence from hunter-gatherer societies and research on great 
apes. Additionally, by preliminarily analyzing the influence of life history variables-such as average adult female 
body mass, age at menarche, age at first reproduction, and survival probability until age 15-on the duration of 
subfecundity, we propose three evolutionary hypotheses: the growth-reproduction trade-off hypothesis, the inclusive 
fitness enhancement hypothesis, and the beginner mate-search hypothesi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dolescent subfecundity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will require further research involving diverse populations, 
including hunter-gatherers, as well as mathematical modeling within a biological anthropolog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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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많은 에너지와 긴 시간이 필요한 만숙성 (altriciality) 동
물이다 [1]. 그러나 일부 종에서는 성적 성숙을 알리는 외현

적 징후 (월경, 발정, 교미 등)가 나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

안 배란 및 생리 주기가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임신 가능성

이 낮은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시기는 조류, 어류, 설치류, 그리고 사회적 곤충 등 

다양한 계통군에서 보고되어 왔다 [2-6]. 특히 침팬지와 인

간 등 고등 영장류에서는 이러한 낮은 가임성을 보이는 시기

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7,8]. 예를 들어, 아프리카 칼라

하리 사막 일대에 분포한 쿵산족 (!Kung1, 또는 Ju/’hoansi)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평균 초경 연령이 15.5세, 첫 출산 연

령이 19.5세로 약 48개월의 공백기가 있다 [9]. 방글라데시

의 한 농촌 인구를 조사한 결과, 피임을 하지 않고 초경 무렵

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의 부부에게서 첫 출산까

지 최대 3년의 지연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칼 하트만 (Carl 
Hartman)은 ‘초경과 동시에 결혼을 하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자연은 모성의 실현을 일정한 준비 기간 동안 지연시킨다’고 

하였다 [10].
의료계에서는 이른 흔히 ‘청소년기 불임 (adolescent steril-

ity)’ 또는 ‘청소년기 난임 (adolescent infertility)’ 등으로 부

르는 경우가 많다 [11-17]. 그러나 이 기간은 완전히 불임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최근 체질·생물인류학 연구에서는 인

간의 초경 이후 1~5년간 일어나는 무배란, 불규칙 배란, 골
반 및 산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생식이 가능해지기까지 시

간이 걸리는 현상을 ‘청소년기 준가임성 (adolescent subfe-
cundity)’이라고 일컫는다 [18,19]. 

이러한 흥미로운 현상에 관한 몇몇 체질인류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6,20,21]. 그러나 청소년기 준가임성의 적응적 

결과를 진화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청소년기 준가임성 현상을 체질인류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생애사 이론 및 비교동물학, 수렵채집사회 연구 결과 등을 바

탕으로 진화적 관점에서 준가임성 현상 및 준가임성 기간의 

가변성에 관한 몇 가지 가설과 향후 접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론

1. 인간 청소년기 준가임성의 발달생리학

청소년기에는 난소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 (HPO 
axis)의 미성숙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란 주기가 형성되지 않

는다. 사춘기 초반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더라도, 시상하부의 피드백 조절 기능이 아직 충분히 발

달하지 않아 뇌하수체에서 황체형성호르몬 (luteinizing hor-
mone)과 난포자극호르몬 (follicle-stimulating hormone)의 

분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난포는 성장하

더라도 배란을 유도할 만큼의 호르몬 자극을 받지 못해 무

배란 상태가 지속된다. 시간이 지나며 시상하부의 기저 조절  

중추는 점차 에스트로겐 농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획득하

지만, 주기성 조절 중추는 여전히 에스트로겐 최고 농도에 대

한 반응성이 낮아 완전한 배란 주기가 형성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난소 기능 조절은 다음 세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진다 (Fig. 1). 첫째, HPO 축을 통해 분비되는 생식샘자극호

르몬분비호르몬 (GnRH,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난포자극호르몬, 황체형성호르몬, 그리고 프로락틴 (prolac-
tin) 등의 호르몬이 난소를 자극하며, 이와 함께 카테콜아민 

(catecholamines), 인돌아민 (indolamines) 및 카테콜 에스트

로겐 (catechol estrogens) 등의 국소 신호전달물질이 작용한

다. 둘째, 난소 내에서는 난포자극호르몬과 에스트로겐 (E2: 
estradiol)이 호르몬 수용체 발현을 촉진하여 상호 긍정적 작

용을 유도하는 반면, 안드로겐 (androgen)은 일정 수준에서는 

에스트로겐 합성의 기질로 작용하나, 과도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난소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E2, progesterone)과 인히빈 (inhibin)은 시상하부와 뇌하수

체에 각각 배란기와 난포기 동안 상반된 피드백 신호를 전달

하며, 특히 인히빈은 난포자극호르몬 분비 억제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22-28].
발달생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준가임성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신경내분비 조절 미성숙에 의한 무배란 또는 

난소 주기 부전이다. 초경 후 초기 1~2년 동안 약 절반 정도

의 생리 주기가 무배란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미숙한 HPO 
축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의 양성 피드백에 의한 황체형성호

르몬 급증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9]. 그 결과,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란이 되더라도 황체 기능이 불

충분한 짧은 황체기로 나타난다 [30]. 
둘째, 영양 상태와 스트레스, 또는 병리적 원인에 의해 신체

의 항상성이 깨져 나타나는 기능적 또는 기질적 생식 장애이

다. 영양 결핍이나 낮은 체지방률로 인한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시상하부의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기능적 시상하부성 무월경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

태는 식욕부진증, 과도한 다이어트, 과격한 운동과 같은 극단

적인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 감소나 체중 회복 시 

1!Kung에서 ‘!’ 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Kung어의 협착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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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될 수 있다 [31]. 한편,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

사적 이상 상태도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의 기능을 교란시키

고,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해 난소 내 안드로겐 생성 증가를 촉

진하여 다낭성 난소 증후군 (Polycystic Ovarian Syndrome,  
PCOS) 등 병리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30]. 또한 조기 난

소 기능 부전 (Primary Ovarian Insufficiency, POI)이나 뇌하

수체 종양과 같은 구조적·기질적 질환도 포함된다 [29-31].
결국 이러한 발달생리학적 관점은 청소년기의 무배란이나 

난소 기능 저하를 단순한 생리적 미성숙 상태, 즉 배란 기능

의 점진적 학습 과정으로 해석한다 [30]. 이러한 관점은 개체 

수준에서의 근연 원인 (proximate cause)을 규명하는 데는 효

과적이지만, 인류학적 관점에서 왜 종이나 집단에 따라 준가

임성 기간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정상 체중의 소녀들 중 일부는 초경 후 

몇 달 이내에, 심지어 초경 이전에도 성숙한 호르몬 패턴을 

보이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32]. 배란은 단지 호르몬 조절 시

스템의 물리적 성숙에 필요한 시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 
포유류는 이미 1억 년 이상 배란 관련 기전을 진화했기 때문

에 단지 생리적 원인으로 인해 모든 포유류가 수년 이상 배

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 동물의 청소년기 준가임성

초경 또는 첫 발정으로 대표되는 생식 성숙의 지표가 나

타난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은 다양

한 포유류, 특히 영장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20세

기 초반에 처음 보고되었고 [33], 이후 쥐, 마카크 (Macaque), 
침팬지, 고릴라를 대상으로 한 관찰 및 실험 연구를 통해 인

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제안되었다 [6] 

(Table 1). 
침팬지의 경우, 곰베 (Gombe) 및 마할레 (Mahale) 지역의 

야생 혹은 사육 개체에서 각각 평균 생식 성숙 연령 10.9세 

(표본 수 n = 49), 청소년기 준가임 기간 29.3개월 (n = 26), 첫 

출산 연령 13.53세 (n = 22)가 보고되었다 [34,35]. 고릴라의 

경우, 카리소케 (Karisoke) 지역의 야생 개체에 관한 관찰 연

구에서 평균 생식 성숙 연령 7.0세, 준가임성 기간 24.0개월, 
첫 출산 연령 10세 (n = 8)가 기록되었다 [36,37]. 오랑우탄

의 경우, 탄중 푸팅 (Tanjung Putting) 지역의 야생 개체에서 

평균 생식 성숙 연령 10.9세 (n = 3)와 청소년기 준가임 기간 

16.8개월 (n = 7)이 보고되었으며 [38,39], 긴팔원숭이의 경우 

하울렛 야생 동물 공원 (Howletts Wild Animal Park)에서 사

육 개체를 대상으로 평균 생식 성숙 연령 7.0세, 준가임성 기

간 34.1개월, 첫 출산 연령 9.9세 (n = 8)가 확인되었다 [40]. 
마카크의 경우 약 2.5살에 초경을 하지만, 평균 첫 출산 연령

은 3~6년이다 [10]. 여기서 평균 생식 성숙 연령은 월경을 겪

는 동물의 경우 초경, 그렇지 않은 경우 첫 발정 시점을 의미

Fig. 1. Feedback regulation of the hypothalamic-pituitary-ovarian 

(HPO) axis in females (Adapted from Tammasse & Tamrin (2023), 
licensed under CC BY). Stimulatory effects are shown by plus 
signs; negative feedback inhibitory effects are shown by minus 
signs. Estrogens and progestins exert both negative and positive 
feedback effects on the anterior pituitary and hypothalamus de-
pending on the stage of the ovarian cycle. Inhibin has a negative 
feedback effect on the anterior pituitary, whereas activin has the 
opposite effect, stimulating FSH secretion by the anterior pituitary. 
CNS, central nervous system; FSH, follicle-stimulating hormone; 
GnRH,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LH, luteinizing hormone. 
The feedback mechanism gradually matures during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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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0].
동물의 준가임성 기간은 대체로 영양 수준에 크게 좌우되

는 것으로 보인다. 야생 환경에 비해서 사육 환경에서 더 빠

른 생식시기를 보인다 [41-45]. 비록 준가임성 기간이 야생과 

사육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46], 다수의 연구에서는 사육 상태에서 보다 빠른 번식 가능

성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야생 침팬지는 11~13세부터 

13~15세까지 준가임성 기간이 지속되지만, 사육 침팬지는 

8.5세부터 10~11세까지 이어지며 [20], 표본수는 소수에 불

과하지만, 평균 11.3개월의 짧은 준가임성 기간을 보인 사례

도 있다 [47]. 
영장류 계통군 수십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 

면 [48], 청소년기 준가임성은 성선택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종에서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선택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암컷의 체구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인

다 [49]. 이를 성적 길항적 선택 (sexually antagonistic selec-
tion)이라고 한다. 즉 강한 성선택으로 인해 암컷의 체구도 

어느 정도 커지도록 유도되며, 따라서 성장을 위한 에너지 할

당이 더 늘어나야 하므로 번식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설명은 왜 번식 시기 자체가 전면적으로 지연되

지 않고, 준가임성 기간 동안 일부 자원이 번식에 할당되는지

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

3. �인간과 유인원의 비교를 통한 청소년기 준가임성의 

인류학적 가설

특히 인류는 다른 근연종에 비해서 독특한 발달적 특징을 

보인다. 청소년기 급성장 (adolescent growth spurt)인데, 이
는 초경 시점과 최적 임신, 출산 시점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평균적으로 17~18세가 되어야 출산을 위

한 골반 성숙 및 수유를 위한 유방 성숙 등이 완료되는데, 초
경은 이보다 수년 전에 일어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필

요한 신체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임신 가능

성이 내포된 시기가 형성된다 [50]. 그러나 다른 종에서는 청

소년기 급성장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37,51]. 
생애사 전략에 기반한 성장-번식 트레이드오프 가설에 의

하면, 청소년기 준가임성은 신체적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해 신장과 골반, 지방 등을 발달시키고 [52], 정신적으로 어

머니 역할을 준비하고, 문화적으로 동생을 대리 양육하며 학

습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53]. 이러한 설명은 장기적인 생

식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왜 18
세 이후 성숙이 완료된 후에도 완전한 가임성이 즉시 발현되

지 않고 준가임성 시기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충

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포괄적합도 향상 가설에 의하면, 준가임성 기간은 자

신의 번식을 늦추고 동생 돌봄을 통해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과거 아버지 부재 가설 (absent father hypothesis)
은 아버지가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딸의 번식 시기가 빨라진

다고 설명했으나 [54], 최근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

에서 이복 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청소년기가 이복 동

생 돌봄에 할애되는 가치가 낮아지고, 그 결과 오히려 조기 

번식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3]. 그러나 이 가설

에 따르면, 동생이 없을 경우 준가임성이 단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초보자 짝 탐색 가설 (beginner mate-search hypoth-
esis)에 따르면, 청소년기 준가임성은 사춘기 여성이 임신 가

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초기 구애 기간 동안 다양한 잠재적 배

우자를 평가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21]. 
즉, 암컷은 발정 신호 (signal)를 보내면서도 실질적인 임신은 

지연시킴으로써, 수컷의 유전적 품질, 행동 특성, 사회적 지

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예 기간 (grace period)’을 확보하

여 최적의 배우자 식별 및 교배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만
약 그렇다면 준가임성을 통해 최적 배우자 식별 및 교배 기

회 향상 (Optimal Mate Identification and Breeding Oppor-
tunity Enhancement)의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위 유예 기간 (grace period)은 강압적 전략을 사용

하는 종에서 원치 않는 교미에 따른 임신 가능성을 줄이고 

암컷이 자신의 번식을 더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일부다처제 (multi-male mating systems)를 보이는 

침팬지나 비비원숭이 (baboon)에서 준가임성 기간이 더 긴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강압적 번식 전략을 사용하는 오랑우

탄에서도 긴 준가임성 기간이 나타난다 [21]. 그러나, 수컷의 

양육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부일처제에서는 암컷이 초기 번

식기에 만나는 짝에 따라 자손의 생존 가능성, 즉 번식 적합

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암컷 간 경쟁이 발생하면

서도 짝 자질을 평가할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해 임신이 동

반되지 않는 발정기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랑 알바 

트로스 (Diomedea exulans)와 같이 부성 투자가 큰 종에서는 

구애 기간이 수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사례가 보고된다 [55]. 
조류에서 구애 기간은 부성 투자량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

는데, 장기 구애
 - 긴 육아 협력 패턴은 여러 종을 비교한 연

구에서 일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일부다처제 혹

은 수컷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종은 성선택이 화려한 디스

플레이나 구애 노래 등으로 주로 나타나고 구애 기간도 짧고 

단발적이다 [56].
만약 행동생태학적 관점에서 준가임성 기간이 최적 적합

도를 위한 적응적 형질이라면, 아마 성비나 자원 분포, 기대  

수명, 짝짓기 체계 등에 따라서 준가임성 기간의 집단 간 차

이 혹은 개체 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Table 2) [57].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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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채집사회의 생애사 및 성장 데이터를 취합하여 메타분

석한 연구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58], 평균 성인 여성 체중

과 준가임성 기간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r = 0.8473, 
p = 0.0089)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히위족 (Hiwi)은 평균 체

중이 49.7 kg이며 준가임성 기간이 7.9년인 반면, 아그타족 

(Agta)은 평균 체중이 40.3 kg에 준가임성 기간이 3.14년이

었다. 
15세까지의 생존 확률과 준가임성 기간 간에는 중간 정도

의 양의 상관관계 (r = 0.6388, p = 0.0765)가 나타났다. 이는 

유년기 생존 확률이 높은 부족일수록 청소년 준가임성 기간

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을 시사하는데, 생애사 이론의 관점에

서 어린 시절의 생존 확률이 높을 경우 전반적인 생애 전략

이 늦은 생식 개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아체족 (Ache)은 15세까지의 생존 확률이 0.68인 반면, 
치마네족 (Tsimane)은 생존 확률이 0.76인데, 준가임성 기간

은 각각 3.7년, 4.7년이다. 이는 초보자 짝 탐색 가설의 예측

과 일치하는 결과다. 반면, 15세 이후 기대수명과 준가임성 

기간 간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r = -0.2995)가 관찰되었

는데, 이는 초보자 짝 탐색 가설의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예비 연구는 최대 15개 부족의 데이터, 그리고 기

대 수명은 9~10개 부족의 데이타에 불과하여, 정확한 예측

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수

렵채집 부족의 짝짓기 체계, 성적 이형성 수준, 구애 방식, 평
균 자녀 수와 부성 투자 수준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보

다 정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준가임성 현상에 관한 진화행동생태학적 접근 방향

준가임성 현상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하려면 다양한 연구 

접근법이 동원될 수 있다. 가설연역법에 의거하여, 실험부터 

현지조사, 비교 연구, 수학적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여러 검

증 전략을 통해 이 현상의 진화적 기원을 해명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종간 비교 연구를 통해 준가임성의 진화적 패턴을 파

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장류 및 포유류 전반에서 성숙 후 

첫 출산까지의 평균 간격을 수집하여, 수명이나 몸집, 생태적 

요인 (포식 압력, 자원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짧은 수명·고위험 환경의 종이 사춘기 직후 곧

바로 번식하는 반면 긴 수명·저위험 환경의 종이 번식을 지

연한다면, 이는 준가임성이 적응적으로 진화했음을 시사할 

것이다. 그리고 발정기 및 월경의 유무에 따라 준가임성 기간

에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함으로써 짝짓기 방식, 배란 은폐 등

의 요소에 따라 준가임성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

Table 2. Adolescent subfecundity and life-history traits across hunter-gatherer populations

Tribe Average adult size 

(women, kg)
Age at 

menarche
Age at first 

reproduction
Adolescent 

subfecundity (year)
Probability of 

survival to age 15
Life expectancy 

at age 15

Ache 53.7 14 17.7 3.7 0.68 50.4
Aeta 38 13.8 18.7 4.9 0.33 27.3
Agta 40.3 17 20.14 3.14 0.42 33.4
Baka 44.4 14.5 18 3.5 - -

Batak 40.8 14.6 18.7 4.1 0.51 29.5
Gainj and Asai 38 18.4 25.7 7.3 0.69 29.7
Hadza 48 16 19 3 0.58 44
Hiwi 49.7 12.6 20.5 7.9 0.45 36.3
Ju/’hoansi 42.2 15.5 19.5 4 0.6 41.5
Pumé 12.9 15.5 2.6 0.5 -

Toba 64.2 12.8 17.8 5 - -

Tsimane 51 13.9 18.6 4.7 0.76 41.2
Turkana 48.9 16.5 22.2 5.7 0.76 46.6
Walbiri 45 14 17 3 - -

Wichi 62.3 12.9 16.2 3.3 - -

Average 47.6 14.7 19 4.3 0.6 38
S.D. 8.2 1.8 2.5 1.7 0.1 7.9

This Table presents adolescent subfecundity data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age at first reproduction and age at menarche), along with life-history 
traits such as average adult female body weight, probability of survival to age 15, and life expectancy at age 15, across 15 hunter-gatherer societies. Growth 
and life-history data are primarily adapted and modified from the table presented in [58], which recompiled and supplemented data originally reported by 
Walker et al. (200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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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더불어, 전통적인 수렵채집사회, 농경사회, 현대 

산업사회 간의 초경-첫 출산 간격 비교를 통해 사회생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인간과 유인원의 장기 종단 연구를 통해, 암컷의 번

식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신체 발달을 기록하여 무엇이 임신 

성공을 제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침팬지 사회

에서 청소년 암컷이 성숙 수컷과 교미하는 빈도 및 배란시기

의 행동을 관찰하면, 사회적 요인 (암컷의 사회적 지위나 수

컷 선호)에 따른 임신 확률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입이 없는 전통 사회나 농촌 지역에서 생식 자

료를 수집하여 10대 초반과 후반 여성의 임신 성취율을 비교

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셋째, 직접적인 실험 연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임상 자료

를 활용한 대리 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여

성의 호르몬 검사와 난자 질 분석을 통해 초경 후 초기 주기

의 생리적 특징을 조사하거나, 10대 산모의 유산율, 조산율, 
산모 합병증 발생률을 20대 초반 산모와 비교하면, 너무 이

른 임신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생태학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고, 적응적 형질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동일 집단 내에서 교배에 노출되는 나이와 빈도에 따른 

준가임성 기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준가임성을 조절하는 변수로서 성적 접촉 연령 및 빈도가 유

효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생애사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여 준가임성의 진화 가

능성을 평가하는 접근도 유망하다. 예를 들어, 여성 개체를 

대상으로 나이별 생존율, 성장률, 번식 성공률에 관한 가정치

를 넣어 시뮬레이션하면, 생애 적합도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첫 출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링 연구는 구체

적 수치를 필요로 하므로, 앞서 언급한 현지 관찰 및 비교 연

구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이 결과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면, 추후 경험적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할 변수를 식별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혼인 연령과 초산 연령이 지속적으

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59-61]. 이에 대해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늦은 초산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잠재적 건강 위험을 야기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라 

보기보다는, 경제적·문화적·심리적·생태학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영장류의 사례나 ‘초보자 짝 탐색’ 가

설은 인간의 만혼, 늦은 초산과 같은 문화적 현상이 진화적 

기제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레서

스원숭이, 마모셋, 개코원숭이 등에서는 서열이 낮은 암컷이 

번식 시기를 지연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며 [62-65], 올빼미원

숭이는 원래의 출생 집단을 떠나 분산하는 암컷이 그렇지 않

은 암컷보다 번식이 지연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66]. 현
대 인간 사회 또한 지리적·계층적 이동과 사회적 서열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번식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나아가 ‘초보자 짝 탐색’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짝 결속 

(mating bond)을 중시하는 종이므로 일시적인 생식 능력 저

하를 감수하더라도, 짝 탐색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는 성적 성숙

을 지연시켜 임신 확률을 낮추고, 인지·심리적으로는 적극적

으로 짝 탐색을 하도록 진화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출산 조절이 용이해지고, 사회적·경제적 계층 이동이 빈번해

지면서 짝 가치 (mate value)의 불균등 분배가 심화되었으며, 
높은 인구밀도, 이동성,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가용

한 잠재적 짝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더 나은 짝에 대

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등 등 짝 선택 과정의 복잡성이 증가

했다. 따라서 진화적으로 예측된 ‘적정 짝 탐색 시간’을 훨

씬 넘어서는 형태의 번식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과

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며, 일종의 진화적 불일치 (evo-
lutionary mismatch)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모델링 연구 및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어떠

한 사회생태적 조건에서 짝 탐색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진화

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청소년기 준가임성은 인간과 일부 유인원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독특한 생식 형질이다. 성숙 직후 즉각 번식하지 않

고 장기간 유예 기간을 유지하는 현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증거를 갖춘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관한 의학적 근연 설명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나, 궁극 설

명은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성장과 번식 간의 트레이드오

프에 따른 생존 전략, 협력적 양육과 포괄적 적응도, 그리고 

배우자 선택과 사회적 성숙과 같은 여러 가설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되었다. 특히, 인간 사회에서 관찰되는 준가

임성 현상은 수렵채집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 간 비교 연

구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화 모델링 또는 행위자 기

반 모델링 연구 방법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청소년기 준가임성 현상에 관한 진화

적 차원의 광범위한 체질인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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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김민욱, 박한선

간추림 : 본 논문은 인간과 일부 유인원에서 관찰되는 청소년기 준가임성 현상을 체질인류학적 및 진화생물학적 관점에

서 고찰한다. 인간은 만숙성 특성으로 인해 성체로 성장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며, 초경과 최적 임신·출산 

시기가 불일치하는 독특한 발달 패턴을 보인다. 이로 인해 신체적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임신 가능

성이 내포된 ‘준가임성’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HPO) 축의 미성숙과 불완전한 호르몬  

피드백, 그리고 영양 상태 및 대사 장애와 같은 발달생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준가임성의 기전을 검토하고, 수렵채집 

사회와 유인원 사례를 통해 이 현상의 보편성을 논의한다. 또한, 평균 성인 여성 체중, 초경 연령, 첫 출산 연령, 15세까지

의 생존 확률 등 생애사적 변수가 준가임성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성장-번식 

트레이드오프, 포괄적합도 향상, 초보자 짝 탐색이라는 세 가지 진화적 가설을 제시한다. 청소년기 준가임성 현상을 진화

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렵채집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집단 연구와 수리적 모델링을 통한 체질인류학적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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